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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디지털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콘텐츠 공급과 이용의 다양성을 장기간에 걸친
종단적 데이터로 측정하고 그 함의를 논의하기 위한 연구이다. 유료방송 사업자의 승인 및 재허가에 있어 방송의 공공
성, 공익성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다양성 지표에 대한 측정시도가 있었으나 주로 횡단적인 공급측면의 다양성 측정 방법
론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본 연구를 통해 두가지 측면의 평가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첫째, 공급측면 이외
에 이용자의 실제 시청 데이터를 활용한 수요측면의 측정방법론, 둘째, 장기적인 다양성 추구의 변화 과정을 평가하는
종단평가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 플랫폼 사업자의 실제 공급, 수요 데이터를 확보하여 2012년
에서 2017년에 이르는 50여개월간의 종단적 다양성 추구 지표의 추세를 확인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횡단적 평가와 
공급중심의 평가의 한계를 넘어 보다 균형 잡힌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평가 방법으로 공급과 수요측면 및 종단적 다양
성 평가가 새롭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주제어 : 디지털미디어, 다양성, HHI, IPTV, VOD

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the longitudinal study on the supply & demand-side diversity of digital 
media servi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easure the diversity of contents supply and 
demand-side of digital media platform providers by longitudinal data and discuss the implication. In 
the approval and re-authorization of pay-TV broadcasters, there were attempts to measure diversity 
indicators as items to evaluate the publicness and public interest of broadcasting, but they are mainly 
limited to the method of measuring diversity in the short-term supply side. Thus researcher wants to 
confirm the evaluation of two aspects through this study. First, researcher proposes a demand-side 
measurement methodology that utilizes actual audience data from users, and second, a longitudinal 
evaluation methodology that evaluates long-term trends of diversity change. Researcher has secured the 
actual supply and demand data of the platform player and confirmed trends of longitudinal 
diversification indexing for 50 months from 2012 to 2017. Through this research, researcher expects 
that the supply and demand-side and the longitudinal diversity evaluation will be utilized in a balanced 
way of publicness and public interest evaluation of broadc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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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연구는 디지털미디어 서비스로 제공되는 유료방송 
콘텐츠의 다양성 구현의 결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하면서 
실시간 방송채널과 VOD 콘텐츠를 공급과 이용측면으로 
구분하여 장기간에 걸친 종단적 추세 방법론을 적용함으
로써 궁극적으로 방송사업자의 승인과 재허가시 다양성
의 다차원적 측정지표로 적용할 가능성을 확인하고 새로
운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진행한 연구이다. 연구자는 다양
성 추세 분석을 위해 IPTV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콘텐츠 공급수량과 수요측면의 시청률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기업이 보안상의 이유로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 50여 개월에 달하는 장기간에 걸친 실제 데이터를 
확보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실무적 공헌점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1995년 케이블TV 유료방송의 출시 이후 정부와 시민
단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미디어 다양성의 
구현은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책적 원칙이고 공익성 구현의 차원에서 핵심적인 개념
이라고 할 수 있다. 방송법은 다양성의 구현에 대한 조항
으로 제11조(방송분야등의 고시)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은 방송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채널의 다양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편성의 방송분야와 방송프로그
램의 종류에 따른 편성비율 등을 고시할 수 있다”고 적시
하고,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은 제4조(인터넷 멀티
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 등)에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콘텐츠 수급계획의 적절성 
및 방송영상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평가의 잣대
로 정하도록 포괄적인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2008년 IPTV 관련 특별법의 통과이후 IPTV가 포함
된 공식적이고 정량적인 미디어다양성조사연구 보고서는 
2014년 데이터 기준의 ‘미디어 다양성 지표의 시범적용 
분석‘(KISDI, 2015)을 토대로 한 2016년 데이터 기준의 
’미디어다양성 조사연구‘(방송통신위원회, 2017) 정도가 
있다. 상기 보고서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발간하는 방송
산업실태조사보고서의 분류내용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
며, 정책 조사의 특성상 모든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조사
와 플랫폼별 채널, 프로그램에 대한 구조와 내용적 측면
의 조사를 포함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IPTV를 포
함한 모든 플랫폼을 대상으로 체계화하여 다양성 평가 
측면에서 의미있는 보고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디지
털미디어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서 VOD가 제
외되었다는 점과 개별 플랫폼들이 과거 대비 현재까지 

다양성이 어떻게 개선 혹은 악화되었는지 파악하기에는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등 개별 플랫폼 사업자의 제
출 자료에 의존하는 조사방식의 현실적인 난점이 있다고 
볼 수 있었다. 

최근과 같은 치열한 경쟁 환경 하에서 정부가 모든 플
랫폼 사업자에게 경쟁사와 동일한 양식으로 공급과 이용
측면의 데이터를 확보하여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그것이 
개별 플랫폼에게 정책적으로 도움을 준다고 설득하더라
도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
디어 다양성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연구의 후속
으로 특정 플랫폼인 IPTV에 한정하여 실시간 방송과 
VOD의 공급과 이용측면의 다양성을 종단적으로 확인하
고자 한 것이다. 물론 본 연구도 데이터 확보의 난점으로 
인해 상기 보고서들이 포함하고 있는 다양성의 모든 지
표를 동일하게 확인할 수는 없었다. 공급측면의 채널 다
양성을 확인하기 위해 HHI 지수(Herfindahl Hirshman 
Index)를 활용하는 것은 동일하나 이용측면의 다양성분
석의 방법과 세부적인 수치는 다소 상이할 수 있다. 다만 
상기 보고서에서 다루지 않았던 VOD의 공급과 이용측
면의 다양성 조사와 50여 개월에 걸친 종단적 추세분석
은 향후 미디어다양성 조사연구의 중요한 참고가 될 것
으로 보았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의 입장에서 기업보안 자료의 유출
이 우려되겠지만, 이러한 조사에 적극 협력하여 미디어생
태계 건전성이 향상되고 방송 산업 전반의 다양성이 향
상되는 데 기여하는 등의 의미를 각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부수적인 실무적 효과라고 보았다. 이는 
각자 도생해야 하는 숙명적인 라이벌 간의 경쟁논리에서 
탈피하여 큰 틀에서의 정부 정책 마련과 미디어생태계 
공익성의 구현, 그리고 미디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승
적 협력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사라는 것을 
개별 기업들이 인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디지털미디어의 확산에 따라 IPTV 
서비스의 채널과 VOD 등 콘텐츠의 다양성이 어떻게 구
현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고자 실시간 채널 공급과 
이용의 측면, VOD 공급과 이용의 측면 등의 HHI 지수 
변화 추세 분석을 진행하여 IPTV의 콘텐츠 다양성 측면
의 결과를 정리하고, 미디어의 공익적 생태계 조성과 다
양한 콘텐츠의 공급과 이용을 위한 상생 협력의 미디어 
정책 방안 수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 이론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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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다양성이란 미디어를 통해 정치적 의견이 다양
하게 표출되고 문화적 표현도 다양하게 행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다양성이라 함은 미디어의 내용적 측면에
서 형성되는  ‘내적((internal) 다양성’과 미디어 산업 전
체에서 보장되는 ‘외적(external) 다양성’ 등으로 구분된
다[1]. 특히 다매체 다채널 환경이 미디어의 다양성 구현
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특정한 주체에 미디어의 소유가 집중되고, 중소 경쟁
매체의 영향력이 극소할 경우 다양성의 기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미디어의 소유규제는 그런 측면
에서 필요성을 인정받는 것이며, ‘미디어 공급자(media 
supplier) 다양성’과 ‘미디어 내용(media content) 다양
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1-3]. 

리트만[4]은 수평적 다양성과 수직적 다양성으로 구분
하는데, 전자는 시청자가 다양한 유형의 프로그램을 특정
한 시간대에 얼마나 볼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고, 후자는 
단일한 채널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종류가 많은지를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맥퀘일[5]은 송신 콘텐트
(content as sent)의 다양성과 수신 콘텐트(content as 
received)의 다양성으로 구분하였고, 나폴리[6]는 송신
과 수신에 그치지 않고 소스(source) 다양성, 콘텐트
(content) 다양성에 추가하여 노출(exposure) 다양성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때 공급되는 소스는 프로그램 
제작자와 배급자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콘텐츠는 
프로그램의 유형과 등장인물, 그리고 아이디어나 관점 등
의 다양성을 의미하고, 노출은 시청자가 프로그램을 어떤 
경로로 수용하는지 이용측면을 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와일드만과 오웬[7,8]은 내용과 접근성, 사상의 
다양성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시청자에게 제공되는 프
로그램들의 유형, 사회현상에 대한 관점과 사상을 구분하
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반데불프와 퀼렌버그
[9]는 반영적(reflective) 다양성과 개방형(open) 다양성
으로 구분하면서 전자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의견과 주
제를 미디어가 다루는 정도이고 후자는 공급 측면에서 
시청자의 수요와 달리 다양성을 추구한 콘텐츠 공급이 
되는 정도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국내의 경우 다양성 개념에 대한 연구를 진행
한 한진만[10]은 채널 내 다양성과 채널 간 다양성으로 
구분하면서, 전자는 한 채널내에 다양한 유형의 프로그램
이 편중됨이 없이 편성되는 것으로 보고, 후자는 전문화
된 각 채널들이 다양하게 구성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국내에서 미디어 다양성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는 새로
운 플랫폼이나 채널 콘텐츠가 등장할 때마다 다수의 연

구가 진행되었다. 조성호[11]는 지상파 3사의 프로그램 
다양성 연구에서 SBS의 등장(1992년)과 외환위기(1997
년) 등이 프로그램 편성에 미친 영향 분석을 통해 KBS2
가 편성에 있어 가장 적극적인 전략적 대응을 한 것으로 
보았으며, 1992년 이후 1999년까지 각 지상파들의 개편 
프로그램의 수가 늘어나면서 경쟁을 지속하고 있다고 보
고하였다.  

이은미[12]는 1990년대 지상파 방송사 프라임 타임대 
편성의 다양성 연구를 진행하면서 1990년대 중반이후 
다양성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분석하였으며, SBS보다 
KBS1, KBS2의 다양성이 개선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케이블TV가 자리를 잡은 2000년대 이후 다양성 연구
에서는 케이블TV의 등장이 지상파 다양성에 미치는 영
향들이 연구되었는데, 박소라[13]는 케이블TV와 SBS의 
등장이후 KBS, MBC 양자구도가 와해되면서 경쟁이 심
화하는 경쟁상황 하에서 오히려 경쟁이 치열한 시간대와 
경쟁사업자가 신규 편성한 시간대에서는 다양성이 감소
하였다고 분석하였으며, 방송시장에서 신규 진입자와의 
경쟁이 일시적으로 다양성 감소를 야기한다고 보고하였다.

조익환, 이상우[14] 등은 종편채널의 등장이후에 지상
파의 편성전략이 변화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분석하면서 
지상파사업자들이 자신들 간의 경쟁적 편성전략에 집중
하면서 종편을 PP로 인식하면서 한편으로는 더 자극적
인 콘텐츠 기획과 생산을 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정리하였다. 또한 결과적으로 종편채널들 조차도 지상파 
프로그램과 동일한 장르로 편성을 하면서 프로그램의 다
양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송인덕[15]은 종편채널 도입 이후의 수직적, 수
평적 다양성이 시청자의 노출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면서 특정채널 내에서 유사 프로그램이 중복 편성될 
경우 시청자가 새로운 채널로 이동하면서 노출측면의 다
양성이 이뤄진다고 보고하였다. 이상호[16-18]는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의 다양성 연구와 관련하여 기업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Hyun[20]은 이상호[16,17]
의 후속연구를 통해 방송 산업내 다양성 규제 정책 연구
를 진행하였다. 또한 최근 이상호[19]의 실증연구에서는 
디지털미디어 서비스 이용자들이 인식하는 다양성 수준
이 이용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상기와 같은 개념연구와 개별적 실증연구가 정부주도
하에 체계적으로 정리된 것은 방송통신위원회가 2017년 
보고한 ‘미디어다양성 조사연구‘와 사전적인 시범연구에 
해당하는 KISDI의 2016년 ‘미디어 다양성 지표의 시범
적용 분석‘ 등이 있는데[21,22], 이는 현존하는 모든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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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의 공급과 이용측면의 실증을 모두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보고라고 할 수 있다.

3. 연구방법 

연구자는 특정 디지털미디어 플랫폼 시청자의 실시간 
방송 시청 결과와 VOD 시청 건수 등을 반영하여 다양성 
연구에서 널리 활용되는 HHI 지수(허핀달－허쉬만지수; 
Herfindahl  Hirshman Index)를 이용하여 측정하고자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16년도 미디어다양성 조사 
연구에서 사용한 HHI지수는 “시장집중도를 측정하는 경
제 지표로 이 지수는 개별 분석 대상이 시장 내 점유하는 
비율을 제곱한 값을 합산한 값으로 지수는 0에서 10,000
값을 가지며, 지수가 낮을수록 기업 간 경쟁이 심한 시장
을 의미”한다[5,6]. 즉, HHI 지수가 낮은 것이 다양성을 
향상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HHI 지수를 
횡단적으로 조사하는 경우 사업자의 다양성이 향상된 것
인지 악화된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장기간에 걸친 추적조사를 통해 종단적으로 다
양성 지수가 향상된 것인지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 의미
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연구자는 다양성 추세 분
석을 위해 IPTV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협조를 구
하여 장기간에 걸친 콘텐츠 공급수량과 시청률 데이터를 
확보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4. 연구결과

4.1 수요 측면의 실시간 방송 다양성 추세 확인  
연구자는 수요 측면의 다양성 연구를 위해 실시간 방

송 시청 결과의 다양성 패턴 변화를 확인하였다. 조사 대
상 기간은 2012년 1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총 50개월
의 시청률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따라서 각 지상파 
3사, 종편 4사의 합계로 구분하여 매월 실시간방송 시청 
점유율의 HHI 지수를 산정하여 그 수치를 Fig. 1의 그래
프로 도식화 하였다. 

실시간 방송시청의 다양성은 HHI 지수가 낮아질수록 
다양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50개월간의 패
턴에서 KBS의 방송 다양성은 급격히 향상되었으며, 집
중도가 높지 않았던 MBC, SBS는 약하게 다양성이 향상
되었다. 또한 전체 총합으로 HHI를 산출한 결과 2012년 
12월 약 1,400에서 2017년 1월 약 600 수준으로 다양

성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 Demand-side of Real-time Channel’s HHI 

4.2 수요 측면의 VOD 다양성 추세 확인  
전장에 이어 연구자는 수요 측면의 다양성 연구를 위

해 실시한 VOD 시청 결과의 다양성 패턴 변화를 확인하
였다. 분석을 위해 2012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54개월의 기간 동안 각 지상파 3사, 영화, CJ E&M, 
종편 4사의 합계로 구분하여 매월 VOD 시청 점유율을 
분석자료로 활용하였으며 각 영역별 HHI 지수를 산정하
여 그 수치를 Fig. 2의 그래프로 도식화 하였다. 

Fig. 2. Demand-side of VOD’s HHI

전장과 마찬가지로 VOD시청의 다양성도 HHI 지수
가 낮아질수록 다양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54개월간의 패턴에서 KBS, MBC, SBS의 다양성은 향상
되는 반면, CJ, 영화 카테고리는 점유율이 다소 상향되면
서 집중도가 증가하여 다양성에 부(-)의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총합 HHI를 산출한 결과 2012년 12월 약 
3,500에서 2017년 5월 약 2,700수준으로 다양성이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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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pply-side of Real-time Channel’s HHI 

상되었고, 키즈 애니를 제외한 총합으로 HHI를 산출한 
결과 2012년 12월 약 1,500에서 2017년 5월 약 1,000
수준으로 다양성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3 공급 측면의 실시간 방송 다양성 추세 확인  
연구자는 공급 측면의 다양성 연구를 위해 실시간 방

송 채널 편성 결과의 다양성 패턴 변화를 확인하였다. 조
사 대상 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총 4
년 중 매 1개월의 동월 채널을 비교하였다. 본 분석에서 
매월 데이터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채널 편성유지 기간
이 장기로 이뤄지고 있기에 매월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무의미하므로 연도별 비교를 하였다. 연구자는 그 결과를 
Table 1에 정리하였는데 표 죄측의 수치는 2017년 방송
통신위원회 미디어다양성 연구의 분류와 결과를 옮긴 것
이며[5,6], 우측의 수치는 OTV 15 티어상품의 연도별 
변화 수치를 정리하여 비교한 것이다.

본 분석에서 확인한 결과 4년간의 패턴에서 실시간 방
송채널 구성의 다양성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방통위의 보고서에서도 대상 플랫폼의 다양성이 여
타 미디어사업자에 비해 다양성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

하였는데, 연구자의 관점에서 방통위가 조사한 대분류 카
테고리별 합산이 아닌 소분류 카테고리별 합산으로 HHI
를 도출하면 다양성의 변화는 완만하게 하락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채널을 방통위의 다양성연구 분류와 동일하
게 전체 총합으로 HHI를 산출한 결과 2014년 1월 약 
1,100에서 2017년 1월 약 950 수준으로 다양성이 향상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대분류 카테고리별 총합
으로 볼 때는 2014년 1월 약 3,900에서 2017년 1월 약 
3,000 수준으로 역시 다양성이 향상되고 집중도가 줄어
든 것을 알 수 있었다. 

4.4 공급 측면의 VOD 다양성 추세 확인  
마지막으로 공급 측면의 VOD 편성 다양성 패턴 변화

를 확인하였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12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54개월의 데이터를 확보하였으며, 
각 지상파 3사, 종편 등의 카테고리 합계로 구분하여 
VOD 편성 공급 측면의 HHI 지수를 산정하였다. 54개
월간의 HHI 지수 수치는 Fig. 3과 같이 도식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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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upply-side of VOD’s HHI 

VOD 편성의 HHI 지수를 확인한 결과 54개월간의 
패턴에서 지상파는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지상파는 
160에서 시작하여 점차 증가하다가 200을 최대점으로 
상승하고, 2017년 들어 급격히 편성이 줄어들면서 100
정도의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다. 반면 종편은 편수가 점
차 증가하여 14에서 시작한 HHI 지수가 54수준까지 상
승하였다. 또한 전체 총합 HHI를 산출한 결과 2012년 
12월 약 900에서 2017년 5월 약 700수준으로 다양성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었다. 

5. 결론 

5.1 연구결과의 요약과 함의
본 연구는 방송통신 규제기관에서 실시하는 기존의 방

법론에서 진일보한 다양성 측정 방법론을 제시하고 그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 첫째, 방송의 실시간 채널
의 분석에 비실시간 시청 프로그램인 VOD 콘텐츠의 유
형별 다양성을 분석에 활용하였다는 점, 둘째, 공급자 중
심의 측정에서 진일보하여 시청자의 시청 데이터를 활용
한 수요측면의 다양성을 측정하였다는 점, 셋째, 단기적
인 횡단적 데이터 분석에서 탈피하여 장기적인 종단적 
데이터를 분석하여 사업자가 실제 다양성을 어떻게 구현
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는 점 등이 본고의 차별적 공헌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자는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미디어 기업의 법적 
의무사항인 방송의 다양성 구현여부를 어떻게 평가할 것
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미디어기업의 인수합병이 빈
번한 최근 추세에 비추어 볼 때 함의가 있고, 유의미하다
고 보았다. 대개의 기업들은 의무사항인 다양성의 구현보
다는 수익이 많은 방향으로 자사의 플랫폼을 운영하고자 
하는 관성이 있다. 전술하였듯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

사한 다양성평가결과는 기업들의 다양성에 대한 노력이 
확인되기 어려운 공급자 중심의 분석에 그치고 있고, 실
제로 이들의 공급에 따라 수요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
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이 난점이었다. 예컨대 공익성, 
공공성 있는 채널을 편성하였다 해도 200번대 전후의 번
호로 편성한다면 시청자는 그 채널을 시청하기 수월치 
않을 것이다. 공익적 채널이 최소한 100번대 이내로 편
성되어 지상파, 종편 등의 채널들과 어울려 편성되었을 
경우에 진정한 다양성 구현의 결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위 채널이라 할 수 있는 
지상파와 종편 등의 채널 집중도를 주로 반영하였으나 
향후 4.3장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장르별로 월별 공급과 
수요 측면의 다양성 평가를 한다면 사업자들이 보다 실
질적으로 다양성이 구현된 채널편성을 할 것이라고 보았다.

본고의 연구결과에서 측정한 4가지 측면의 다양성을 
분석은 첫째, 수요측면의 실시간방송의 다양성 연구, 둘
째, 수요측면의 VOD 콘텐츠의 다양성 연구, 셋째, 공급
측면의 실시간방송의 다양성 연구, 넷째, 공급측면의 
VOD 콘텐츠의 다양성 연구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조사 대상이었던 특정 미디어 플랫폼에 한정된 연구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요측면의 실시간방송의 다양
성 지수는 2012.12월부터 2017.1월까지 약 5년, 50개
월간 매월 실시간 방송 시청 점유율을 HHI 지수 산출하
여 분석한 결과 다양성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수요측면의 VOD 콘텐츠의 다양성 연구는 
2012.12월부터 2017.5월까지 약 5년, 54개월간 매월 
VOD 시청 건수의 점유율을 HHI 지수 산출하여 분석하
였는데, 매년 다양성이 향상된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공급측면의 실시간 방송 채널의 다양성은 기존 방
송통신위원회의 장르별 유형구분을 그대로 적용한 결과 
조사 기간 동안 다소 악화되다가 2017년에는 향상된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공급측면의 VOD 콘텐츠의 
다양성은 지상파 사업자들이 콘텐츠 공급을 감소시키는 
등 방어적 정책에 변화를 주면서 종편 및 CJ 등의 VOD 
콘텐츠 비중이 늘어나는 등 비교적 급격하게 다양성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기간 동안 국내 미디어산업의 지형은 급격히 변
화하였다. 지상파 방송의 시청점유율이 감소하면서 대체 
가능한 채널들이 등장하였고, 실시간 방송과 주문형 비디
오 서비스의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집중도가 약화되고 
다양성이 강화되는 결과를 보이는 것은 미디어 산업의 
변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일치하는 면이 있다. 그러나 
연구자는 전술한 외부적인 영향 외에 사업자의 의무를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공급과 수요측면의 다양성 구현 종단 연구: 2012-2017년의 TV채널과 VOD 데이터를 중심으로 143

성실히 이행하는 측면에서 자발적인 다양성의 구현이 요
구된다고 보았으며, 향후 다양성의 평가에 있어 연구자가 
적용한 바와 같이 공급과 수요 측면의 종단적이고 장기
적인 다양성 구현의 추세를 분석하여 사업자의 성실한 
이행을 확인해야 한다고 보았다. 궁극적으로 방송통신위
원회와 같은 규제기관은 사업자들이 다양성을 성실히 구
현하도록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해 장기적 
추세 분석을 통해 공급과 수요측면을 면밀히 평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그동안 접근하기 어려웠던 IPTV 사업자의 
실시간 방송 채널과 VOD 콘텐츠에 대한 약 5년여 간의 
공급과 수요 측면의 전수 데이터를 확보하여 종단적 연
구로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다양성 연구에서 확장
된 차별적 공헌점이 있는 연구라고 본다. 아울러 방송의 
공적 책무와 공공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인 다양성 
연구는 향후 방송산업의 발전과 수용자 복지를 위한 정
책에도 반영되어야하는 지표인 만큼 지속적인 연구가 진
행되어야 할 것이다. 

5.2 연구의 한계와 기대
본 연구는 상기의 실무적, 학술적 공헌점에도 불구하

고 다음의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밝힌다. 첫째, 본 연구는 
특정 플랫폼 사업자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행하였다. 여
러 유료방송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
해서는 장르 및 유형, 측정 수치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준비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장기적 관점에서 종
단적 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데이터 수집과 
유지에 실무적 난점이 있는 방법론이다. 정부에서 종단적 
평가를 진행한다면 사업자들의 데이터를 매년 축적하고 
상시 평가하는 체제로 시스템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IPTV 사업자의 케이블SO 인수, 합산규제의 일
몰, OTT 서비스의 등장 이후 유료방송의 승인 및 재허가
에 있어 다양성 지수의 평가 방법론이 매우 중요한 화두
가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 기관 및 학계에서는 본고에서 
제시한 방법론 외에도 채널 편성 측면의 특정 번호대 집
중도, 지역성의 구현, 전문가와 이용자의 설문에 의한 질
적 평가 등의 보다 확대된 방법론들을 논의하고 있다. 연
구자는 다양성의 측정에 있어 보다 균형잡힌 평가 방법
들이 폭넓게 논의되고 적용되는 시도는 바람직하다고 본
다. 연구자는 연구자의 다양성에 대한 새로운 측정 방법
론의 시도와 제안이 기존 방법론을 보완할 수 있는 기여
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다양성 평가에 대한 지
속된 연구가 진행되길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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